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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다 회장을 중심으로 각부대표자회의
2022년 9월 21일 

확대를 향하여 청년의 용기의 소리를 

제20회 각부대표자회의(各部代表者會議)가 어제 22일, 하라다(原田) 회장을 중심으로, 도쿄(東京)·시나노마치(信濃町)에 위치한 광선회관(廣宣會館, 학회본부별관 내)에서 실시됐다.
이케다(池田) 선생님은 메시지를 보내, 서두에 태풍14호의 피해에 진심으로 위로의 인사를 말하면서, 지원에 헌신하는 벗에게 감사.
남자부(男子部)의 신(新)출발을 축복함과 동시에 장년부(壯年部)로 진출하는 동지들을 치하하며 더욱더의 공전(共戰)·승리(勝利)를 염원(念願)했다. 

이어 지난 19일 ‘경로(敬老)의 날’, 20일 ‘피안에 듦’을 맞은 것을 언급하며 광선유포(廣宣流布)의 투사(鬪士)인 청년을 육성한 아버지·어머니, 다보(多寶)의 존귀한 아버지·어머니의 복덕(福德)을 기원하며 다음 「사은초(四恩抄)」의 일절(一節)을 배독(拜讀)했다. 

“금생(今生)의 부모(父母)는 나를 낳아서 법화경(法華經)을 믿는 몸이 되게 하였으니, 범천(梵天)·제석(帝釋)·사대천왕(四大天王)·전륜성왕(轉輪聖王)의 집안에 태어나서 삼계(三界)·사천(四天)을 물려받아 인천(人天)·사중(四衆)에게 공경(恭敬)받는 것보다도 은혜(恩惠)가 무겁기는 지금의 나의 부모(父母)이니라.”(어서신판1216·전집937) 

선생님은 이 어성훈(御聖訓)대로, 무상(無上)의 긍지(矜持)와 감사(感謝)와 보은(報恩)을 잊지 말고, 광포(廣布)의 성(成)을 끝까지 지켜, 승리로 번영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

 
젊은 난조 도키미쓰(南條時光)에게 주신 “어쨌든 법화경(法華經)에 몸을 맡기고 믿으시라, 귀하(貴下) 한 사람에 한(限)하지 말지니라·신심(信心)을 권(勸)하시어 과거(過去)의 부모(父母) 등(等)을 구(救)하시라.”(어서신판1891·전집1557)라고 하신 말씀대로, 청년의 용기와 확신의 소리로, 새로운 지용확대(地涌擴大)의 파동(波動)을 일으켜 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말했다. 

끝으로 “난세(亂世)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소중한 전(全) 동지(同志)의 건강(健康)과 안온(安穩)과 대복운(大福運)을 우리는 더한층 강성하게 끝까지 기원하고 마음을 다하자.”며 메시지를 맺었다. 

하라다(原田) 회장은 남자부의 청신한 결의의 출발을 기리면서, 광포(廣布)의 미래를 결정하는 청년 세대(世代)를, 각부(4부)일체로 총력을 기울여 육성하고 싶다고 역설. 이케다 선생님이 직접 만든, 청년육성의 무대(舞臺)가 되어 온, 전통의 전국남자부간부회(全國男子部幹部會)를 목표로 청년과 함께 행학연마(行學鍊磨)에 힘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벗을 규합(糾合)하자고 호소했다. 

야나시마(梁島) 남자부장이 확대의 결의를 말하고, 하세가와(長谷川) 이사장, 타니가와(谷川) 주임부회장이 인사했다.
 

[용어해설(用語解說)] 

범천(梵天): 산스크리트의 브라흐마(Brahmā)의 번역.
❶ 고대 인도(印度)의 세계관에서 세계를 창조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중심적인 신(神). 여러 종류의 범천(梵天)이 있는데 그 중 왕들을 대범천왕(大梵天王)이라고 한다. 불교(佛敎)에 수용되어 제석천(帝釋天)과 함께 불법(佛法)의 수호신(守護神)으로 여겨졌다.

❷ 대범천왕이 있는 곳으로 4층으로 된 색계(色界)의 최하층인 초선천(初禪天)을 말한다. 욕계(欲界)의 정상인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바로 위의 장소. 「법화경여래신력품(法華經如來神力品) 제21」에는 석존(釋尊)을 비롯한 제불(諸佛)이 넓고 긴 혀를 범천까지 뻗었다고 하는데, 이는 욕계 전체를 넘어설 만큼 혀가 길다는 것으로 결코 거짓말하지 않음을 상징한다.


난조 도키미쓰(南條時光)
1259년~1332년. 스루가지방(駿河國) 후지군 우에노향〈富士上方上野鄕, 시즈오카현(靜岡縣) 후지노미야시(富士宮市) 시모야(下條)〉의 지두(地頭)로 난조 효에시치로(南條兵衛七郞)의 차남. 7살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께서 미노부(身延)에 입산하신 이래, 친근한 어지도(御指導)를 받아 후지 방면 문하의 중심자로서 성장. 홍안(弘安) 연간의 ‘아쓰하라법난(熱原法難)’에서는 외호(外護)에 힘써, ‘우에노현인(上野賢人)’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